
<자연과 사람사이 절>을 펴낸 윤제학(동화작가, 前 본지

취재부장)씨는 절집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

고 말한다. 절은 사람과 자연‘사이’에 있으며, 사이는‘관

계’이며‘거리’라는것이다. 

그는“그곳엔 결코 사람들의 쓸모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

을 소나무가, 그것도 휘어진 소나무가 기둥이나 대들보가

되어다른삶을살고있다. 또그곳엔헛된것들을하늘로날

려 보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절에는자연과사람이함께산다”고단정한다. 

저자는이런절의대표적인곳으로연꽃봉우리의가운데에

자리하고있는경북봉화청량산청량사를꼽는다. 그는언제

가봐도산과절이이룬최고의조화를보여준다고말한다.

“산과 짝하여 어울리지 않는 절이 있겠습니까만, 청량산

과 청량사의 관계는‘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지우며 온전히

한몸을 이룹니다. 청량사는 가파른 산 기슭에 깃든 작은 절입니다. 지금의

모습이쇠락의경과만은아닙니다. 산세로미루어볼때흥성했던시절에도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일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를 깨달음의

집으로삼고봉우리들을부처와보살의현신으로여겼다는점입니다”

이렇듯 그의 시각은 정겹다. 절에 있는 산신각을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산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네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히려 자랑

스럽게내보였으면한다고말한다. 

이렇듯그에게절은부처와같은말인자연의품과같다.

그는독자들에게절에갈때그냥보고느꼈으면한다고말한다. ‘아는만

큼 본다’는 말이 옳다면‘보는 만큼 안다’는 말도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것

이그의지론이다. 

그가책의서두에어떤이유로절을찾든, 절집에머무는동안만큼은‘공

부하지마세요’라고말해독자들을당혹스럽게하는것도이때문이다. 

보통 절의 존재의미를 새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신앙의 공간으로 어떤이는 문화재로서, 어떤이는 휴

식처로, 어떤이는구경거리로받아들인다. 

저자는 책에서 계속 절에 대한 환상깨기에 주력한다. 절

은 무조건 평화롭고 신선들이나 사는 이상향 같은 곳이라

는 환상을 가지지 말아 달라는. ‘행여 있을지 모를 독자의

오해를 깨기 위함’이라고 사족을 덧붙이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도크기때문일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절은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며, 또 다

른말로 세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자연화된 거처라는 것이

다. 절과 자연과 사람의 이상적인 어우러짐을 중점적으로

본것은그것이궁극의지향점이기때문이라고강조한다.

결국 그가 얘기하는 절은 열린공간으로 귀결된다. 무당

도 오고 타종교인도 올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가급적 배제

하고, 자연스럽게개념을설명해읽는즐거움을선사한다. 

또 독자들 스스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절의 자

연주의 미학에 대한 발견을 시도하며, 풍부한 사진을 곁들이면서도 현란함

을배제하기위해흑백위주로사용했다. 

이 책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절에 담긴 자연주위 미학에 초

점을 맞추면서 사찰의 역사와 인물, 관련된 불교교리가 글 속에 녹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자연을 닮은 집으로 장곡사 고운사 미황사 백

양사 부석사, 자연이 담긴 집으로 망해사 향일암 대흥사 신륵사 청량사, 자

연을 담을 집으로 운주사 선운사 화암사 무량사 법흥사, 부처와 사람이 만

나는집으로은해사봉정사내소사법화사수종사를들고있다.

저자에게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충남 부여의

만수산 무량사를 꼽았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등지고 출가승이

되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곳, 그리고 김시습의 시비가 있는. 패망한 백제

땅의 있는 사찰인 무량사에서 저자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낯

선자신을발견했다고말했다.  김원우기자 wwkim@buddhapia.com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 바그너가 살았던 시기에 확인되는 이러한 숭배

는단순한개인에대한편애가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예술이 지배할 수 있는 최고봉에 올랐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술의

최고봉은 음악이라고 믿었고, 상징주의 시대에도 문학

은 마치 음악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세기 전화기의

미학주의에서도삶은예술속으로녹아들어갔다. 

이에 상응하여 바그너는 종합예술을 구상하여, 모든

예술을 음악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다. 텍스트와 음악,

그리고무대장치와무용안무가일찍이볼수없을정도로긴밀하게결합되었다. 

그의 오페라는 더이상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막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등장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양 :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448

쪽에서, 들녘, 디트리히슈바니츠지음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르네마보안지음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이 무의미한

비경쟁 시장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유혈경쟁의 레드오

션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게 한다.

즉, 경쟁자를 벤치마킹하거나 줄어드는 수요를 경쟁업

체와 나누는 대신, 수요를 늘리고 경쟁으로부터 벗어

나는 전략이다. 이 책은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루오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를보여준다

기존 경쟁시장인 레드오션에서 가치혁신을 통해 새

로운창조적시장인블루오션으로나아갈수있는전략과방법을제시하고있다.

오늘날 기존 시장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례 없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전

쟁이 심화되고, 가격 마진이 축소되어 점차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블루오션전략이요구되고있다. 블루오션전략은경쟁사를이기는데포커

스를 맞추지 않고 구매자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시

장점유율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공간을 열

어나가자는것이다. (lee13925, aladdin.co.kr)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과 방법

돌뗏목 해냄출판사, 사라마구지음

사라마구의 상상력은 기발하다. 환상과 현실을 경계

없이넘나드는능력이탁월하다. 

어느 날 땅이 갈라져 반도가 섬이 되어버렸다. 이베

리아 반도는 거대한 돌뗏목이 되어 대양 위에 동동 떠

다닌다. 다른 섬과 충돌하는 순간, 이 돌뗏목은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

해 길을 떠난다. 이제 이베리아는 텅빈 폐가처럼 되었

고 사람들은 서로 밟히고 죽는다. 뿐만이 아니다. 이베

리아를 두고 세계의 강대국들은 자기 잇속에 맞게 이

러쿵저러쿵 재단질을 한다. 작가는 네 명의 등장인물들의 속내를 자유자재로 드

나드는한편, 세계정상국가들의졸렬한목소리까지죄실어나른다. 

그러니 이 상상력을 착하게 졸졸 따라가다 보면, 구린내 나는 곳들을 모두 지

나게된다. 혐오스럽지만그안에서절망하는나를발견할수밖에없으니난처하

다. 하지만 끝끝내 사라마구의 결론까지 동행하면, 내 안의 절망은 어느새 순진

하게도 희망이 되어 있다. 땅에 꽂힌 마른 나무토막이 기적을 일으켜 뿌리를 내

리고 녹색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기대도 당연히

하는게좋다. (이림, yahoo.com/ysp/libro)

환상과 현실 그 너머, 숨겨진 희망찾기

산과절이이룬최고의조화를보여준다는경북봉화청량산청량사.

자연과 사람사이 절

윤제학지음

명상| 1만3500원

절이 있어 행복하여라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징검다리‘절’의 미학

2211제 574 호서기 2006년 4월 19일 수요일buddhanews.com/category/bestbook.asp

“절로 가는 길은 곧 산으로

가는 길이고, 산으로 가는

길은 또한 절로 가는 길이다.

산과 절은 구름과 비의

관계처럼 서로를 내포한다.

마치 바위나 구름처럼 산의

일부로 존재하는 절은

그곳으로 발길을 한

사람들이 절로 자연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가장

자연화된 인간의 거처, 절은

그런 곳이다. 절은

지음(知音)이다. 산에 절이

있어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내밀한 풍광 속으로 들어설

수 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
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
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
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
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
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
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

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
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
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
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11bbooxx에에 33회회분분이이 들들어어있있습습니니다다..

폴폴시시노노는는 천천연연의의 알알카카리리성성 식식품품으으로로 꾸꾸준준히히 음음용용하하면면 산산성성
화화된된 체체질질의의 개개선선과과 면면역역력력 증증강강에에도도 유유용용하하고고,, 이이미미 뇌뇌졸졸증증
전전조조증증세세를를 경경험험하하신신 분분은은 더더 늦늦기기 전전에에 지지속속하하여여 음음용용하하기기
를를 권권장장합합니니다다..

※※ 본본 요요법법은은 제제조조과과정정 중중에에도도 일일체체의의 금금속속으으로로 된된 기기계계나나
기기구구가가 쓰쓰여여지지면면 안안되되므므로로 흔흔희희 일일반반 제제조조업업에에서서 보보는는 자자동동
화화된된 시시스스템템의의 제제조조기기계계설설비비와와 규규모모가가 큰큰 공공장장설설비비로로 제제조조
되되지지 않않고고 일일일일이이 수수작작업업만만으으로로 처처리리하하여여 생생산산 됩됩니니다다..

● 주원료: 야생머위추출액상과생매실추출즙액상, 곡즙추출혼합물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022))33443377--88228822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풍((風風))!! 예예방방이이 제제일일입입니니다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현대대해해상상책책임임보보험험 33억억가가입입 복복용용110000일일후후 발발병병시시 330000%% 배배상상

Q
A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서울울∙∙경경기기도도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11--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77663388--111111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현대칼라지붕공사


